
 

작은조직은 뭉칠수록 강해진다 
-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,

청양이음 3월 연대회의 개최 -

✤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(이사장 이종필 부군수, 이하 “재단”)은 지난 

14일 청양혁신플랫폼 ‘와유’에서 ‘2024년 민간네트워크 구축, 청양

이음 3월 연대회의(이하 “청양이음”)를 개최했다.

✤ 3월 청양이음에서는 18개 분야(마을만들기, 돌봄, 교육, 평생학습, 청

년 등) 총 29개 조직 중 16명이 참여했다. 청양이음은 관내 민간조

직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협력하여 정책을 융복합하고 연계사업을 

발굴하기 위해 추진했다. 이날은 24년 첫 청양이음 회의로 상호인사

와 청양이음에 대한 소개 및 연도별 연대회의 결과를 공유했다.

✤ 21년부터 추진한 연대회의를 23년에는 확대추진하여 관내 중간지원조

직이 함께 모였으며 이를 통해 청양지역자활센터 다회용기 세척사업

과 지역행사를 연계했으며 평생학습관의 학습 그루터기 공간대여 사

업에 혁신플랫폼 와유 및 청소년문화의 집을 등록하는 연계협력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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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얻었다.

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마을만들기협의회 김승룡 회장은 “작은 조직은 

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문제해결의 힘도 강해집니다”며 “지역을 위

해 노력하는 여러 단체와 상호교류를 통해 청양군을 좀 더 살기 좋

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
✤ 한편, 청양이음은 농촌마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

위해서 여러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해야 하고, 행정과 민관협치를 통해 

협력관계를 구축하려면 민간단체의 강력한 네트워크 조직이 필요하여 

조직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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